
배진성 시인의 ‘나는 또한 어느 먼 별에서 왔을까’라는 시 한 줄의 물음처럼 나 역시 여러 번 나 자신에게 물

어왔다. 그 대답을 듣자고 이 지구별에 살고 있었구나, 생각하는 순간 어둑어둑한 마음이 씻겨나갔다. 같은 하

늘 아래 살고 있으니 우리는 바라보는 곳이 같았구나 싶기도 하였다.

배진성 시인의 시에는 곡진한 기도가 있다. 시인이 영혼을 만나고 아프게 접대하는 일, 미쳐버린 바람들을 쓰

다듬어 달빛으로 번지게 하는 일…… 그 기도의 숨결을 따라 숲이 울창해지고 새들은 고요히 잠을 청한다. 비바

람 그치고 따스한 날이 그의 문맥을 일으킨다. 

시인에게는 ‘인생이 눌러붙지 않기 위해서’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시인의 삶이다. 그러다 문득 ‘보이지 

않는 것이 덜컥 보이기 시작’하는 그때 그 내면의 활짝 갠 지점으로부터 시인은 샘물을 찾는 것인지도. 나는 이 

시집을 읽는 동안 제주 바닷가 조약돌이 밀리고 쓸리면서 시인에게 나지막이 말해주는 음성을 들었다. 이 울림 

그대로 오래 간직하고 쓰며 살라고. 그것이 깊고 그윽한 조화라고.

‘이제 나만을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을’ 알게 되었다는 시인의 말에, ‘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

는’ 시인의 노래에 자못 숙연해진다. 이 시집을 제주를 동경하며 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. 

-이병률(시인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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